
서일- 보광, 자동차용 실란트 인증
산자부 , 부품- 소재 신뢰성 인증 … 15개 품목 수출 3억2000만달러

자동차용 실란트 제조기업인 서일과 보광이 정부의 신뢰성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부품·소재 분야별 신뢰성 전문 평가기관에서 장기간 신뢰성 평가시

험을 실시하고 신뢰성 인증기준에 합격한 15개 품목 18개 기업에 대해 신뢰성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뢰성 인증사업은 국산 신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미래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신뢰성 부

족으로 시장에 진입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산 핵심 부품·소재의 국내외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품질·성능 등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하고 부품·소재의 고급화, 부품·소재 원천기술의 자립을 통해 한국이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로 도약

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한다.

특히, 제품 사용중의 고장이나 사용 수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은 대표적인 선진

국형 기술이며 설계기술과 함께 기업의 노하우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15개 품목은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핵심 부품·소재로서 선진국에서 세계시장을 선점

하고 있는 품목의 신뢰성을 높여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경쟁하고 나아가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이 선정됐다.

15개 품목의 시장규모는 국내수요가 6조5000억원, 세계시장이 205조원의 규모이며, 인증 18개 기업 2002년

총 매출액은 수출 3억2000만달러, 국내수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용 실란트 제조기업인 서일과 보광은 각각 금속용 구조 접착제에서 7년 이상의 수명으로 90%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보여 신뢰성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PVC, 에폭시 등 특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용 실란트는 2003년 자동차 수출이 약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 반월공단 내 위치한 서일(대표 최천행)은 언더코트와 BTR실라(간판보강재), 바디실라 등 13가지 품목

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해 2002년 약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3년에는 15-20% 매출액 성

장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 소재 보광(대표 황국환)은 2002년 약 570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50% 가량을 중국,

미국, 타이완 등으로 수출했다.

이밖에 삼인의 <공기압용 방향 제어 밸브>, 세원E&T의 <유압 릴리프 밸브>, 상신브레이크의 <승용차 브

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등이 모두 18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산자부는 신뢰성 인증에 의해 기술 수준이 과학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입이 촉진

되고 수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05년까지 핵심·부품소재 250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3200억원을 투입해 국제 수준의 신뢰성 평가 장비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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